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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쌓기 워크숍 강의자료 20230127.pdf

	1. 민속과 삶의 기술로
지역의  경관과
생태 서식지를 만드는
마른 돌담 쌓기
Play AT 연구소장 김성원 coffeetalk@naver.com
 


	2. 옛날 돌담 쌓기는  기본 생활 기술이었다. 돌이나 자갈은 두 말할 필요 없이 대표 자연 건축 자재다. 풍부한 데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단단한 자재다. 물론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돌은 담을
쌓고, 집을 짓고, 길을 놓는데 사용되었다. 농민들은 돌로 산비탈이나 경사지에 옹벽이나 축대를 쌓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다랭이 논밭을 만들었다. 농수로를 만드는 데도 돌이 사용되었다. 돌을 다룰 줄 알던 그 많던 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곳곳에 결성된 돌담 협회가 돌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영국 DSWA(Dry
Stone Walling Association of Great Britain)나 캐나다 스톤 트러스트(Ston Trust)의 활동은 주목해 볼만하다.
일본도 최근 돌담 쌓기 워크숍을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천, 장흥, 제주에서 돌담 워크숍이 있었다.
(Cotswolds 농촌기술 워크
숍/돌담 쌓기)
(농촌 경관 살리기와 돌담
쌓기를 결합한 Wycwood
Project)
(영국의 Dry Stone Walling
Association)
 




	5. 돌담 쌓기의 분류
-  주 재료에 따른 구분
돌담, 토담, 토석담, 와편담(기와), 전돌담(구운 돌/벽돌), 판축담(흙, 모래 다짐)
- 재료의 가공 정도에 따른 구분
자연석(야면석, 밭돌), 옥석(둥근 강돌), 타정석(망치로 쳐서 다듬은 돌), 절개석(또는 절입석 : 정밀하게 잘라 다듬은
돌), 사괴석(주사위처럼 다듬은 돌), 돌각담(돌을 각지게 다듬어 쌓은 담), 판석(평평하거나 그와 같이 다듬은 돌)
- 쌓기 방식 구분
강담(거친 홑 돌 쌓기), 메쌓기(마른 돌담),
죽담(돌 사이 충분한 흙 반죽), 찰 쌓기(돌 사이 된 흙 반죽을 채워 쌓는데 이것을 흙 사춤이라 한다.)
하멜 쌓기(빗살 무늬 쌓기, 일종의 계곡쌓기 변형),
계곡 쌓기(아랫 단 돌 사이 사이에 끼워 쌓기), 마구 쌓기(난적, 줄을 딱히 맞추지 않고 돌 모양을 맞춰 끼워쌓기)
혈태중 쌓기 (일본 아노유슈(穴太衆) 지방에서 유래하며 대, 중, 소 자연석을 혼합하여 쌓는 난적 방식)
평 쌓기(줄눈 쌓기, 흙과 돌 또는 기와를 켜켜이 쌓는다),
바른 층 쌓기 (포적, 납작한 평돌로 쌓는다. )
귀갑 쌓기(육각 쌓기, 거북등껍질 모양 쌓기)
- 장식 문양에 따른 구분
화초담, 화문담, 꽃담
 



	7. 일본 아노유슈(穴太衆)
돌을 쌓을  때 대(1000㎜ 내외), 중(500㎜ 내외), 소(300㎜ 내외)의 돌을 사용하여 전체 균형을 생각하면서 전체 돌담의 몸통이 멋있게 겹치도록 쌓는다.
무엇보다 돌담 쌓기에는 대중소의 결합이 중요하며, 적재 적소에 2~3단을 쌓는다. 면석 사이에는 잔돌(밤돌)을 끼워 완충하도록 하며, 안쪽을 채운다.
높이가 5m인 석축은 최소 1m의 면석 또는 1/3 정도 크기의 큰 돌을 사용한다.
 


	8. 아노슈(穴太衆) 돌담쌓기의 비법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야면석 또는 밭돌)을 사용하여 돌담을 쌓는 것으로 전국시대 석축 장인으로 유명한 집단이 아노슈의 장인 집단이었다. 오다 노부나가가 아즈토성을
축성할 때에도 사가현 오쓰시 사카모토 아나우(滋賀 大津市坂本 穴太
県 (あのう)) 지구에 살고 있던 장인 무리을 불렀다. 이들 아노(穴太(あのう))의 장인 무리(衆)들의 이름을
따서 아노슈(穴太衆) 기법이라 부른다. 오쓰시 사카모토의 히에이산(比叡山) 몬젠 마을(門前町)은 돌담마을「石積みの里」로 알려져 있는 데 이곳에 상당한 아노슈 기법으로
쌓여진 돌담 흔적들이 남아 있다. 과거 전성기에는 이 인근에 300명의 석축 장인들이 활동했다고 한다. 도쿠가와 시대가 되어 일국 일성령으로 더 이상 새로운 축성 사업이
중단되고, 유지 관리 보수 정도로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많은 장인들이 이 분야를 떠나게 되었다. 현재는 아와다 건설9粟田建設) 15대째 후손만이 남아 이 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아노슈(穴太衆) 기법은 언듯 무질서하게 쌓은 듯 하지만, 비중을 거는 방법이나, 크고 작은 돌을 조합하는 비법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아노슈 기법에는 “돌은 두 번
놓는다.”는 가르침이 있다. 첫 번째 장인이 돌을 놓고, 두 번째 세월이 지나며 하중이나 진동에 의해 다시 자릴 잡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돌의 전면을 딱 맞게 정렬하면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돌의 전면에 하중이 걸리는 데 이렇게 되면 지진이나 세월이 지나며 중력에 의해서 돌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미리 예측해서 아노슈
장인은 돌을 쌓을 때 하중이 걸리는 위치를 반드시 돌의 전면에서 조금 안쪽에 걸리도록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노슈 기법으로 쌓으면 지진에 매우 강하고, 호우에도
배수가 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0년 미국에서 실시한 워크숍에서 아노슈 기법의 견고함과 예술성이 평가되어 달라스의 롤렉스 지사에서도 석축을 쌓을 때 이 기법을 적용했다. 또한 시가현의
신메이진 고속도로 구간 중 3.5m, 길이 260m에 현장에서 출토한 화강암을 재활용하여 아노슈 기법으로 돌 옹벽을 건설했다. 이러한 결정은 교토대학 대학원이 아노슈
기법으로 쌓을 돌 옹벽과 콘크리트 블록 옹벽의 비교 실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두 가지 옹벽에 나란히 최대 하중 250톤을 걸어 실험한 결과, 하중 200톤 시점에서
콘크리트 블록이 먼저 균열이 발생했고, 230톤을 지난 지점에서 콘크리트 옹벽에 붕괴 우려가 발생했다. 아노슈 기법으로 쌓은 옹벽은 콘크리트가 받은 하중 이상을 견디어
냈다.
아노슈(穴太衆) 기법의 또 다른 특징은 확실히 비슷한 크기나 모양인 예쁜 돌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큰 돌과 작은 돌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데, 보통 다른 돌
쌓기에서 버리는 돌까지 사용하기도 한다. 큰 돌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작은 돌들을 배치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노슈 기법으로 쌓은 석축은 매우 개성이
풍부하기 깊은 멋을 지닐 뿐 아니라 버리는 돌이 매우 적다.
아노슈 기법에서 구리석(ぐり石, 밤돌이른 뜻)이라 불리는 잔돌들을 자주 사용하는 데 이것이 비법이라 할 수 있다. 큰 돌은 외부로부터 충격이나 진동이 생겼을 때 당연히
큰 힘이 가해진다. 그러나, 큰 돌들 사이에작은 (밤)돌이 끼워져 있으면 완충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충격을 흡수한다. 이외에 메뉴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고 오로지 돌을
보고 선택하는 눈을 경험을 통해 쌓아야만 터득되는 석축 비법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아노슈 장인들이 활동하던 아노슈에는 한반도에서 유래한 온돌, 석분 유적들이 다수 남아 있어 한반도 도래인들이 집단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노슈 석축
기법도 당시 백제, 신라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돌담 쌓기의 재료와  도구
돌, 흙, 석회, 모래, 기와, 벽돌(전돌, 전석), 대나무, 새끼줄, 정, 삽, 괭이, 장도리, 쇠망치, 수레, 끌, 쇠지레, 수평자,
가죽 장갑, 안전화, 보안경 등
 


	10. 강담과 돌 각담은  모두 반죽 없이 돌 만으로 담을
쌓는 메쌓기(마른 돌담 쌓기) 중 홑 쌓기이다.
강담은 돌을 가공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쌓고,
돌 각담은 돌을 각지게 다듬어 쌓는다.
강담, 돌 각담 모두 일반적인 마른 돌담 쌓기와
달리 속 체움이나 뒷체움 없이 홑 쌓는다.
강담과 돌각담 쌓기
 


	11. 메쌓기(마른 돌담 쌓기)는  돌만으로 담을 쌓는 방식이다.
강담이나 돌 각담과 달리 안팎으로 면 돌을 쌓고, 그
사이에 잔돌이나 흙, 왕사 등으로 메우는 속 채움이
특징이다. 전통적으로 농가의 메쌓기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외래의 영향으로 돌을 다듬어 쌓는 방식들이
사찰이나 궁궐 등에서 발견된다.
메 쌓기 (마른 돌담 쌓기)
외래 영향을 받은 메쌓기
 


	12. 하멜 쌓기
하멜쌓기(왼쪽)는 조선에  표류했던 하멜의 영향을 받은 돌담 쌓기로 판석에 가까운 자연석을 비스듬히 눕혀 쌓는다. 전남
강진 병영에 1656~1663년대 돌담에서 하멜 쌓기를 발견할 수 있다. 다소 둥근 돌을 하멜쌓기로 쌓으면 계곡쌓기와
유사하다.(오른쪽)
 


	13. (또는 진흙1, 석회  0.2, 모래
1.5~2)
지면
죽담, 찰담
기본은 메 쌓기와 같다. 우선 돌들을 맞춘 후 그 사이에 흙 반죽 또는 시멘트 몰탈을 깔아 돌을 접착한다. 죽담은 사용하는
시멘트 반죽이나 흙 반죽의 양이 많고 다소 묽고, 찰담은 되진 흙 반죽을 사용한다. 이때 마치 벽돌 메지 넣듯 채우기도 한다.
돌의 밑에 반죽(몰탈)을 까는 밑 깔기, 속 채움이나 뒷 채움 시 거친 반죽과 돌을 섞어 채우는 방식 등이 있다. 돌담에 사용하는
반죽(몰탈)에는 거친 모래, 돌 조각, 기와 조각 등을 함께 섞어 수축이나 가라앉음을 방지한다.
 



	15. 토담은 흙이 주  재료이다. 흙만으로 담을 쌓을 경우
흙벽돌처럼 뭉쳐서 켜켜이 쌓는다. 또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진흙과 잔돌, 기와 조각을 모래 대신 섞어 켜켜이
쌓는다.
토석담은 흙과 돌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그 비율이 엇
비슷하다. 흙과 돌을 줄을 맞춰 쌓으면 줄눈 쌓기라 한다.
20cm 내외 길이의 자연석을 사용하고, 흙 반죽은 진흙에
짚여물과 혼합한다. 맨 밑에 지대석을 깔고 5cm 안으로
들여 흙 한 켜를 놓은 후 돌과 흙 반죽을 번갈아가며
물리도록 쌓는다. 속 채움은 안팎 양면을 쌓은 후 잡석,
기와 조각, 흙을 꼼꼼히 채운다. 단, 1일 3단 정도만 쌓고,
종종 생석회 혼합
토담, 토석담
지대
석
 


	16. * 거푸집을 설치하고  30cm 두께로 흙을 채우고
달고질 하며 다짐
* 다짐 후 거푸집은 1~2일 지나서 떼고 이엉이나
기와를 얹어 비가림 함.
* 마사토를 마른 상태로 다지되 때에 따라 생석회를 혼합
* 하부는 지대석을 놓아 습기 방지
판축담(다짐담)
 


	17. 연와담
온전한 기와와 흙  반죽으로 평 쌓기 한다.
와편담
깨진 기와 조각과 흙 반죽으로 평 쌓기 또는 줄 눈 쌓기
한다. 또는 깨진 기와 조각으로 다양한 문양을 만든다.
꽃무늬, 완자 무늬, 길상 무늬 외 다양한 문양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토석담 쌓기와 같으며 돌 대신 기와를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벽면을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석회 미장하는 사례도 있다.
 



	19. 라후엘라 벽 쌓기
라후엘라(Rajuela)는  작은 파편 조각돌을 의미하며 라후엘라 벽은 평평하고 반듯하고 잘 부셔지는 것이 특징인
슬래브(편암)이나 슬레이드(점판암), 단단하지만 각이 진 규암과 같은 변성암 종류의 돌을 수평으로 촘촘하게 쌓아서
만든 벽이다. 점토와 석회 또는 시멘트 몰탈과 함께 쌓는다. 기존 벽체에 치장용으로 라후엘라 시공을 할 경우 외부로
몰탈이 보이지 않게 후면에만 몰탈을 사용하여 쌓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경용, 건물 치장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20. 전돌담
전돌담은 전돌, 즉  구운 벽돌만으로 쌓는다. 돌담, 토석담, 사괴석담 등에서도 상부 일부를 전돌로 쌓기도 한다.
영롱담은 전돌 사이에 공간을 두고 안이 숭숭 보이도록 쌓는 담이다. 전돌은 면이 바르게 쌓고, 줄 눈은 보통
앞으로 나오게 볼록 줄 눈으로 넣는다. 줄 눈은 석회-모래 줄 눈 또는 시멘트+모래 줄 눈을 사용한다.
문양을 낸 무늬에 따라 화초담, 꽃담, 화문담이 있다.
 


	21. 돌 망태-개비온
  


	22. 돌 치장 공법
  


	23. 마른 돌담 쌓기
  


	24. 돌담 쌓기 일반  사항
* 지대석(기초석)은 가장 크고 평평한 돌을 사용한다.
* 하부는 큰 돌, 상부로 갈수록 작은 돌을 사용한다.
* 뒤 채움(속 채움)은 잡석, 와편, 진흙, 파쇄석 등을 빈 곳 없이 두들기며 채운다.
* 면석(담장 안팎으로 노출된 돌)의 뒤 뿌리는 긴 것과 짧은 것을 엇갈리게 놓는다.
* 면석은 지대석 보다 5cm 정도 뒤로 물려 쌓기 시작한다.
* 모서리 돌은 2면 이상 각지고, 면석 보다 뒤 뿌리가 긴 것을 사용한다.
* 모서리 돌은 2~3켜 마다 긴 뿌리가 있는 돌로 깊이 쌓는다. (심석 쌓기)
* 대부분 담장 높이는 1.3m~2.2 / 조경의 경우는 화단 높이에 따라 낮게 조절
* 돌담의 폭은 보통 하부 60~90, 상부 폭은 30~60cm
* 토석담의 경우 하부 2~3척(1척=30cm) 높이까지는 배수를 위해 주로 메쌓기(마른 돌담)하고, 나머지 상부는 흙
반죽을 사용하는 찰 쌓기로 돌과 함께 쌓는다.
* 담 밑 배수로나 담장 배수구를 확보하여 습기나 홍수 시 수압을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25. 돌담 굴리기
  



	27. x
O
돌 옮기기, 돌  쌓는 자세
O
 


	28. 돌 자르기
  


	29. 돌 자르기
크게 치면  크게 잘리고, 잘게 치면 잘게 부서진다. 내려치는 각도, 내려칠 때 보는 시선의 각도에 따라 절단면이
달라진다. 자르고자 하는 절단선을 석공 끌로 점선 때리기로 치며 강도를 높여 간다.
 


	30. 마른 돌담(겹담)의 구조와  명칭
(이음돌)
(끼움돌)
(천개석)
받침돌
기초석
(이음돌)
(천개석)
(이음돌)
 


	31. (지대석)
(지대석)
(넙적하게 가공한
판석이거나 편암  일 때문
밖으로 살짝 기울게, 밭돌
등 모난 돌들 일 경우는
안쪽으로 기울게 쌓는다)
(
묶음 돌 : 이음돌
덮개돌 : 천개석, 갓돌
 



	33. 기초, 기준대, 기준선,  재료 주변 배치
돌 쌓기 기본 – 돌담 기초
 



	35. 돌 쌓기 기본  – 돌담 기초
바닥에 큰 돌이 있다면 빼낸다.
큰 돌을 빼낸 구덩이의 처리가 중요하다.
완만하게 바닥을 깍아 낸다.
구덩이에 흙이나 잔돌을 채워서 메꾸면
나중에 지반석이 가라앉게 된다.
 


	36. 돌 쌓기 기본  – 힘의 방향/겹침
단면
면 돌이 안으로 기울게 쌓는다.(단면) 면 돌 경사가 좌우로 모이게 한다. (입면)
벽돌처럼 각 층의 돌을 어긋 쌓기 한다.
삐뚤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각도와 선을 유지하도록 쌓는다.
 


	37. 마구 쌓기(난적) 또는  계곡 쌓기(곡적) 기본
3면 이상 다른 돌과 접촉
돌출부는 제거하여 접촉면을 넓게 만든다. 돌 사이 빈 공간은 이후 끼움 돌로 채운다.
판석은 층층 쌓기가 편리하고
비정형 밭 돌은 하멜쌓기나
계곡쌓기가 편리하다.
층을 맞춰 쌓지 않고 마구잡이 쌓거나(난적), 아랫 단 돌이 만드는 계곡 위에 돌을 끼워 쌓는 방법인
계곡 쌓기(곡적)가 있다. 항상 돌 골짜기가 생기도록 돌을 비스듬히 쌓고 3곳이상 다른 돌과 닿게
쌓으면 마찰력이 늘어나고 석재가 서로를 밀어붙이는 힘이 작용해서 안정성이 늘어난다.
 


	38. 돌 쌓기 기본  – 잘 못된 쌓기 사례들
빠지기 쉽다.
빠지기 쉽다.
무너지기 쉽다.
너무 긴 돌을 수직, 수평으로 쌓으면 하중으로 깨지기 쉽다.
무너지기 쉽다.
 


	39. 속 채움(뒤 채움)
  


	40.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좋은  사례 나쁜 사례
 


	41. 면석은 바깥 면으로  넓고 무거운 부분을 드러내고, 안쪽으로 길고 뾰족한 쪽을 넣는다.
면석을 위에서 본 모습
 


	42. (이음돌)
좋은 사례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나쁜 사례
틈새 매꿈과 이음
좋은 사례 나쁜 사례
 


	43. 돌 쌓기 기본  – 모서리
 


	44. (끼우거나 메꾸기 좋은  돌)
(끼우거나 메꾸기 나쁜 돌)
 


	45. 덮개 돌(천개석, 갓돌)
  


	46.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덮개돌  틈 메움
덮개 돌(천개석)틈새 매꿈과 이음
 


	47. 옹벽 쌓기
  


	48. 높이에 따라 돌의  종류에 따라 경사 각도가 달라진다.
돌이 반듯하고 평평하면 경사 각도를 줄여서 쌓는다.
 


	49. 옹벽 쌓기 –  옹벽 보수 시 기존 옹벽 털어내기
옹벽 경사에 맞게 기준대를 설치하고 기준 줄을 걸어 맞춰가며 쌓는다. 기존 옹벽을 헐 때는 경사 각도에 맞게 흙
경사면을 반 듯이 깍아 내고, 안으로
패이지 않게 한다. 기존 뒷 채움 돌이
적당히 묻어 있을 때는 억지로 털어내지
않는다.
 


	50. 옹벽 쌓기 (기초/배수)
(바닥은  옹벽 쪽으로 기울게, 지반석의 두
배 넓이로 파고, 뒤에 뒷 채움 공간 확보)
(옹벽 하부에 물이 고이거나 패이지 않게, 옹벽
하부 경사지게 바닥 처리하여 빗물 배수)
(옹벽 상부 덮개돌을 덮고, 흙으로 충분히
덮는다.)
(옹벽 하부에 물이 고이거나 패이지 않게,
배수로를 만들어 측면으로 흘려보내도록 한다.)
(높이는 15cm, 길이는 지반석과 뒷 채움
고려하되, 일반적으로 옹벽 두께의 2배)
(물가나 배수로 근접 옹벽일 경우 지반석이
가라앉지 않게 통나무를 묻거나, 뒷 채움 하부에
흙을 다져 채우고, 잡석 뒷 채움 한다.)
 


	51. 옹벽 쌓기
  


	52. 옹벽 쌓기 기본
아래로  갈수록 크고 넓고 무거운 돌을
위로 갈수록 작고 가벼운 돌을 쌓는
다.
면돌이 기준 경사 각도에 맞도록 쌓는다. 배가 나오거나 들어가게
쌓지 않는다.
X
O
X
X
 


	53. 옹벽 쌓기 (뒷  채움)
(잘 못된 옹벽 사례)
(다양한 옹벽(뒷 채움이 중요))
 


	54. 옹벽 쌓기 (하부  배수, 위 덮음)
 


	55. 다랭이 논둑 쌓기
논  바닥
경반층
논둑
옹벽
 


	56. 돌 옹벽
논 둑
다랭이  밭
 


	57. 기타
  



	59. 연못이나 저수지 제방의  덮개 돌
 


	60. 계곡의 돌 댐
  



	62. 부엽 공법(깔개 공법)
과거에는  도로, 수로, 제방, 석축, 고분 주변을 성토할 때나 흙을 다져 벽을 만드는 판축에서도 볏짚, 잔가지 등 유기물을 깔고 흙을 쌓기를 반복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
했다. 부엽(깔개) 공법은 고대 한반도로부터 일본에 이어진 토목 기술이다. 흙이나 모래 만으로 다져서 성토하면 빗물에 의한 토양 침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발전한
공법이다. 이뿐 아니다. 본래 인공적으로 지형을 바꾼 후에 지형을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땅의 통기성, 침투성, 보수성, 배수성이 적절해야 한다. 초기 인공 토양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첫 폭우가 내렸을 때 너무 많은 빗물을 흡수해서 배출하지 못한 채 과도한 토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흙과 볏짚, 잔가지 깔개를 켜켜히
흙과 함께 쌓아 다져 놓으면 유기물이 분해하면서 균사가 인공 토양 속에 파고들며 자라고 이로 인해 땅의 통기, 배수, 보수성이 좋은 다공질 구조의 단립 토양으로 바뀐다.
서양에서는 보통 돌담이나 석축 근처의 나무를 미리 제거해서 뿌리가 자라며 돌담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돌로 쌓은 성곽이나 제방 위에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심근 수종의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옹벽이나 성곽의 뒷쪽을 앞서 말한 부엽 공법(깔개 공법)으로 다져 채우면, 유기물이 썩으며 균류가 자라게 되고, 이것이
나무의 뿌리를 유도한다. 흙에 끼워 넣은 쐐기와 짚 등의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공동(빈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흙 중의 균류 미생물군이 균형 있게 증식하고, 그
균사가 흙을 둘러싸고 뿌리와 결합한다. 균사는 뿌리를 돌담의 뒷면으로 유도하는 데, 거기서 뿌리는 촉촉할 뿐 아니라 바람이 통하는 돌담에 붙어, 한 몸처럼 얼기설기
엮어진다. 이 뿐 아니라 석축 뒤의 잔돌이나 그 뒤의 성토한 흙과 뿌리가 서로 얽히며 석축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 결과 지진이나 홍수에도 돌 옹벽이나 성곽이 안전해진다
 



	64. 통로, 계단, 좌석,  문
 


	65. 정원과 텃밭의 돌  화단/옹벽/바닥
 






	70. 정원과 텃밭의 마른  돌담 조경
마른 돌담을 이용한 정원 설계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축 목초지의 경계를 만들거나, 계단식 논을 만들거나, 경사면의 옹벽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반면 오늘날에는 정원이나 텃밭 조경 분야에서 인기 있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정원에서 자연석을 이용한 담이나 화단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마른 돌담은
멋진 풍경을 만들 뿐 아니라 수많은 유익한 곤충이나 작은 동물, 새, 심지어 식물에게 적합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마른 돌담은 시멘트나 석회, 흙 반죽 등 몰탈을
사용하지 않고 쌓는 돌담이다. 마른 돌담은 정원이나 텃밭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경사면에 안정적인 둔덕을 만들거나 화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자연석을 이용한 마른 돌담은 돌 틈이 벌어져 있어 이곳에 식물을 심을 수 있다.
1. 마른 돌담에 적합한 식물
마른 돌담 틈에 심을 수 있는 식물은 우선 강하고 가뭄에 잘 견디고 영양분을 많이 필요치 않는 식물들이다. 돌나물, 다육 식물 등이 적합하다. 그러나, 모든 마른
돌담이 다 건조한 것은 아니다. 지면 가까이 돌담 부분은 더 습할 수 있다. 따라서 고사리나 도라지도 키울 수 있고, 카펫 플록스와 같은 식물은 햇볕이 잘 드는 돌담
가까이에 잘 자란다. 여기에 로즈마리 또는 백리향과 같은 지중해 허브를 심을 수도 있다. 야간에는 돌담에서 낮 동안 축열한 열을 복사하기 때문에 야간 온기가 중요한
식물을 심을 수도 있다. 반면에 돌담 뒤 그늘진 곳에서는 현호색을 심을 수도 있다. 종종 돌담 표면에 이끼가 자라도록 할 수도 있다. 만약 돌담을 계단식으로 쌓고
충분한 흙들을 돌 틈 사이에 채운다면 보다 다양한 식물과 화초들을 심을 수 있다. 물론 돌담으로 화단을 만든다면 돌담 화단 안의 토양에 따라 보다 다양한 화초나
엽채류를 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른 돌담의 틈새에 너무 영양분이 많거나 배수를 잘 못하는 흙으로 채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돌담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돌
틈에 흙을 채울 때도 가능한 배수가 잘 되고 쉽게 건조할 수 있는 골재나 토양으로 느슨하게 채워야 한다.
마른 돌담에 식재를 했을 경우는 가능한 호스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주어야 한다. 돌담의 흙이나 영양분이 씻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무기나 분무기로 가볍게
적셔 주어야 한다. 처음 2년 동안은 마른 돌담에 때때로 물을 주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후 마른 돌담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마른 돌담의 식물은 그대로 둘 때 가장 잘 자란다. 사실 식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터라 이 부분은 식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아주 거친 조사의 결과일 뿐이다.
2. 서식지로서의 마른 돌담
자연석을 이용한 마른 돌담은 다양한 동식물에게 중요한 서식지이다. 곤충은 특히 마른 돌담을 좋아한다. 많은 야생 꿀벌 종 뿐만 아니라 땅벌과 말벌도 돌담의
틈을 피난처로 사용한다. 동시에 마른 돌담은 곤충 친화적인 화초를 심을 때 익충을 불러들일 수 있다. 두꺼비나 개구리, 도마뱀에게도 좋은 피난처이기도 하다. 비교적
큰 틈이 있을 경우 오래된 마른 돌담을 새들이 둥지로 사용한다.
 


	71. 3. 마른 돌담  화단 만들기
기본적으로 홑 돌담 쌓기를 하며 기본적으로 옹벽 쌓기와 같다. 즉 양쪽으로 면석을 쌓고 그 안쪽을 잔돌로 채우는 겹 돌담 쌓기가 아니다.
* 기초 구덩이 파기
삽을 이용하여 경사면 끝이나 화단을 만들고자 하는 구역의 경계를 따라 기초 구덩이를 판다. 이때 기초 구덩이의 깊이는 돌담의 높이에 따라 5~40cm 이상이다. 심지어
돌담의 1.5m 이상인 경우 그 지역의 동결심도, 즉 겨울철에도 땅이 어는 깊이 이상으로 파야 한다. 만약 50cm 이하의 낮은 돌 화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5~10cm 정도 깊이
또는 거칠게 다듬은 지면 위에 바로 쌓기도 한다. 돌담 기초의 폭은 돌담 또는 돌 화단 높이의 2/1~1/3 정도 넓이로 판다. 돌담 기초 구덩이의 바닥은 경사면 또는 화단 안쪽을
향해 기울어지게 다듬는다.
* 되 메우기와 배수관
돌담의 기초 구덩이를 만약 40cm 정도 팠다면 이제 약 30cm 두께로 잔 자갈을 깐다. 돌담 기초 하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조치다. 토양이 매우 축축하거나 벽이 더 크면
돌 담 아래쪽에 배수관을 설치할 수도 있다. 만약 50cm 이하의 낮은 돌 화단이라면 잔 자갈 되 메우거나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기초석을 놓아도 된다. 마른 돌담의
경우 돌 틈들이 충분해 몰탈을 사용한 돌담에 비해 배수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 첫 단 기초석 놓기
만들고자 하는 돌담 양 끝에 각재로 기준대를 설치한다. 이때 기준대는 수직으로 3~15도 기울기로 세운다. 이 기울기는 돌담을 쌓을 때도 적용한다. 돌담이 아주 낮을
경우이거나 반반하게 다듬은 가공석 또는 평평한 편암일 경우 3~5도 정도의 경사를 두며 쌓아가지만 둥글고 거친 밭 돌을 사용하고 높이 쌓을 경우일수록 10~15도까지
경사를 잡으며 쌓는다. 두 기준대에 기준선을 팽팽하게 수평으로 고정한 후 작업한다. 가능한 첫 단에 놓는 기초석은 넓고 가장 크고 평평한 돌을 사용한다. 기초석의 돌
사이에는 잔돌로 촘촘히 채운다. 참고로 평평하고 모양이 좋고 올려 놓기에 적합한 돌은 돌담의 맨 위 덮개돌로 적합하다.
* 두 번째 단 이상 쌓기
두 번째 단부터 쌓는 돌은 기본적으로 벽돌처럼 돌 틈들을 어긋 쌓는다. 즉 아랫단 기초석의 돌 틈 부분과 윗 단 돌 틈 부분이 수직으로 이어지지 않고 비켜 있도록 쌓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쉽게 벽돌을 다듬을 수 있는 석회석이거나 비교적 평평한 편암을 사용한다면 약간 다듬어 벽돌처럼 돌의 측면을 마주 닿게 맞대음 쌓기를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돌이 비교적 둥글거나 가공하기 어려운 화강암일 경우 주변 3개 정도의 돌들이 서로 닿아 미끌어 지지 않도록 한다.
가능한 돌 얼굴이 좋은 곳을 바깥으로 삼거나, 평평한 면이 지면을 향해 아래로 향하게 쌓는다. 매 단을 쌓아 올릴 때마다 기준선을 옮겨가며 쌓는다. 이때 기준선을 건
기준대는 돌담의 높이에 따라 8~15도 정도 기울게 쌓는다. 돌담의 하중이 자연스럽게 돌 화단 안쪽 또는 경사면을 향하게 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자릴 잡는다.
돌담이 낮을수록 안쪽을 향한 경사도는 낮게 잡을 수 있다.
 


	72. * 뒤 채우기
돌담과  화단 안쪽의 토양, 또는 본래 경사면 사이에는 돌담 폭 만큼 간격을 둔다. 즉 돌담을 쌓을 때 부터 경사면으로부터 충분히 간격을 두고 쌓아야 한다. 돌담을 쌓아
가면서 이 뒷 쪽 공간에 중간 크기 돌로 뒷 받침을 하고, 보다 작은 잔 자갈이나 쇄석을 촘촘히 채운다. 이러한 채움돌이나 뒷 받침돌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고,
돌담의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배수를 돕는다.
* 덮개 돌 또는 몰탈
원하는 높이까지 돌담을 쌓은 후 돌 화단 또는 돌 옹벽의 최 상단에는 모양이 좋고 평평하고 상대적으로 큰 돌로 덮어 돌담을 마무리한다.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몰탈이나 흙, 모래, 석회를 버무린 반죽을 사용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 상부 흙 덮기
* 돌담으로 만든 화단이나 경사면 상단 뒷 편의 잔 자갈로 채운 곳에는 15~20cm 정도 깊이로 흙을 덮는다.
위와 같은 기본 방법을 활용하여 옹벽식 돌 화단, 원형, 사각형 등 화단을 쌓을 수 있다. 아직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계단식 쌓기로 계단식 돌담의 식재 공간을 만들거나 돌
벤치, 아치, 돌 선반 등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73. 급한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이 돌을 잘 쌓는다.
돌, 기술 중에 돌이 우선이다.
큰 돌보다 잔돌이 더 많이 들어간다.
돌의 얼굴과 돌 뿌리를 보아서 놓는다.
돌은 두 번 자리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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